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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

이 취임했다. 김 이사장은 임기 내 달성 목표로 ‘

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’ 성공을 

꼽았다. 그는 “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

험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

하겠다”면서 “공단의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진행 

사항을 보면서 검토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6일 전

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

이며 “문제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건의

료계와 공단의 갈등 관계를 접고 소통을 통해 문

제해결에 나서겠다”면서 “최대 화두인 비급여의 

전면 급여화는 모든 질환에 급여 보장이 이뤄지는 

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

는 낮춰서 합리적 가격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”이

라고 밝혔다. 

이어 “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

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”면서 “급여가 다 들어

오고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면 의료계와 싸울 

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. 비합리적인 수

가가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수가가 되면 갈등이 줄

어들 것”이라면서 “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

계를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는 게 

문재인 케어”라고 강조했다. 

그는 “새로운 수가 급여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

생기는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

어서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”이라면서 “수

가를 보는 관점을 비용절감을 위해 깎아 내리는 

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. 정부와 당사자를 설득해 

비용절감과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

봐야할 것”이라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. 

건강보험의 미래 지속성 역시 김용익 이사장의 큰 

숙제 중 하나다. 그는 “건보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

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연구조직 구성을 포함한 여

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. 보건의료인과의 협의도 

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

다”고 말했다. 

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인프

라 확충을 위해 “건보에서 시야를 넓혀서 제약, 유

통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생각

해보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것”

이라고도 말했다. 

올해 대규모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“새로운 

인력 선발과 조직 구성, 훈련을 통해 좋은 행정 품

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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